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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사회적 관심, 안녕감, 학교 적응 간의 관계

선 영 운†

수문초등학교

이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심, 안녕감, 학교 적응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밝히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관심이 안녕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인과적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완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부분매

개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두 모형을 비교하였다. 연구를 위해 5, 6학년 초등학생 459

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완전매개모형이 부분매개모형보다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양

호한 적합도가 산출되었다. 세부적인 경로를 살펴보면 첫째, 사회적 관심이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녕감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관심이 안녕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관심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 결과가 상담 분야 및 학교 현장에서 갖는 시사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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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삶의 목적은 결국 행복에 있다.

“행복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

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굳이 인용하지 않

더라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세계 각지의 7,000여명을 대상으로 수

행된 한 설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

에서 행복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음

을 여실히 보여준다(Diener, 2000). 이러한 맥락

에서 행복의 추구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기

본 권리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독립선언문에 행복추구

권이 명시된 이래, 현재에는 미국의 여러 주

들,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행복의 추구가 헌

법상의 권리로 규정되어있다(이재승, 2008; 전

찬희, 2010).

심리학에서도 행복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

어왔다. 심리학에서는 행복(happiness)뿐만 아니

라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삶의 질

(quality of life),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심

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eing)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 행복을 개념화하고 실증적 연

구를 진행해왔다. 그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 Diener, 1984)과 심리적 안녕감

(psychological well-being; Ryff, 1989)이다. 하지만

이들은 개념상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 개

념들은 각각 행복에 관한 서로 다른 철학적

전통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권석만, 2008,

pp. 49-50; Ryan & Deci, 2001). 주관적 안녕감

은 행복에 관한 쾌락주의적(hedonic) 관점에 근

거하는데, 이는 자신의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과 긍정적인 정서 상태를 행복의 기준으

로 보는 입장이다.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실현

적(eudaimonic) 관점에 근거하며, 자신에게 내재

된 잠재력을 바탕으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한 삶으로 여긴다. 근래

들어, 이러한 구분된 입장을 통합하여 접근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Gallagher, Lopez,

& Preacher, 2009; Keyes, Shmotkin, & Ryff,

2002). 이들은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

을 각각 행복의 구성 요소로 간주하고, 이들

을 아우르는 관점의 행복, 즉 ‘안녕감(well-

being)’을 제안하였다.

아동에게도 안녕감은 두말할 나위 없이 매

우 중요하다. 그들 역시 안녕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뿐만 아니라 안녕감은 아동

의 긍정적인 발달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인

식되고 있다(Park, 2004). 실제로 아동의 안녕

감은 자존감, 자기효능감, 내적 통제 소재, 내

재적 동기, 탄력성, 낙관성 등의 긍정적인 심

리적 특성들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김현옥,

2010; 유슬기, 방희정, 2011; 이희은, 문수백,

2012; Greenspoon & Saklofske, 2001; Huebner,

1991a, 1991b; Huebner, Gilman, & Laughlin,

1999). 동시에 아동의 안녕감은 부정적인 심리

적 특성들이나 행동과 부적인 상관을 이루며,

그것들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완충제의 역할

을 한다(Park, 2004). 예컨대,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측면으로 간주되는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가 높은 아동일수록 불안, 우울, 신

경증 등 부정적인 심리적 특성들의 정도가 낮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uebner,

1991a; McKnight, Huebner, & Suldo, 2002). 또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동은 비행, 공격적 행

동, 음주, 흡연, 약물 남용 등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Knight et al., 2002;

Zullig, Valois, Huebner, Oeltmann, & Drane,

2001).

아동의 안녕감은 그들의 학교 적응에 있어

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선영운 /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심, 안녕감, 학교 적응 간의 관계

- 527 -

Noddings(2003/2008)는 그의 저서『행복과 교

육』에서 아동은 “행복할 때 가장 잘 배우며,

행복한 학생이 불행한 학생보다 더 잘 배운

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대해 Suldo, Huebner,

Friedrich와 Gilman(2009)은 관련 경험연구들을

고찰하며 Noddings의 주장을 뒷받침한 바 있

다. Huebner와 Alderman(1993)의 연구에서는 삶

의 만족도가 높은 아동일수록 자신들의 학교

생활의 질이 더 높다고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동은 학교에서 문

제 행동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서 제시된 연구들은 안녕감이 높은 아동

일수록 학교에 보다 잘 적응할 것임을 시사한

다. 하지만 이는 안녕감과 학교 적응 간의 유

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낼 뿐 인과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안녕감과 학교

적응 간의 유의한 상관은 안녕감이 학교 적응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때뿐만 아니라, 역으

로 학교 적응이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

녕감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과적

방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탄탄한 이론

적 근거나 경험적 증거들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안녕감에 관한 연구의

대가들인 Lyubomirsky, King과 Diener(2005)의

연구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들은 행

복과 성공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성공이 행복을 낳는다고 가정하지

만 반대로 행복이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

해 행복과 성공의 관계에 관한 횡단연구, 종

단연구, 실험연구 200여 편을 수집하여 메타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행복이 다양한

측면의 성공적인 결과들에 선행하는 것을 밝

힘으로써 행복이 성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탄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Boehm과 Lyubomirsky(2008)는 행복과 직업적 성

공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관련 횡단연구,

종단연구, 실험연구들을 고찰함으로써 행복이

직업적 성공을 촉진시킴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연구 결과들을 아동의 안녕감과 학교 적응

의 관계에 관련지어 고려해볼 때, 아동의 안

녕감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 역

시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한편 Fredrickson

(2001)이 제안한 ‘긍정적 정서의 확장-구축

이론(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역시 안녕감이 학교 적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긍정

적 정서는 개인의 사고-행동 레퍼토리를 확장

시키고 개인적 자원을 구축시킴으로써 개인의

적응과 발전을 돕는다. 즉 긍정적 정서는 아

동으로 하여금 여러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

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을 구축시킴으로

써 학교 적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긍정적 정서가 안녕

감의 주요 구성 요인으로 간주됨을 고려할 때

(Diener, Suh, Lucas, & Smith, 1999), Fredrickson

(2001)의 이론은 안녕감과 학교 적응 간의 인

과관계에 대한 주요 이론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안녕감은 아동

의 긍정적 발달과 학교 적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중요

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등

한시되어온 듯하다. 아동의 안녕감에 관한 연

구는 성인의 그것에 비해 훨씬 나중에 시작되

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상대적으로 드

물게 진행되고 있는 형편이다(Diener & Diener,

2009; Huebner, Gilman, & Furlong, 2009;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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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따라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의 아동

안녕감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이는 아동의 안녕감에 대한 이해의

기반을 보다 탄탄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다

폭넓은 시각을 제공해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 연구자는 Adler의 개인

심리학적 관점에서 아동의 안녕감에 접근하고

자 하였다. 만약 Adler에게 행복한 사람은 어

떠한 특성을 지니는가를 묻는다면, 그는 아마

도 높은 ‘사회적 관심(social interest)’이라고 대

답할 것이다. 사회적 관심은 자기중심성을 벗

어나 타인과 공동체에 관심을 두고 이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개인심리

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격 특

성으로 정신 건강의 척도로 간주된다(Ansbacher,

1991). 이에 따라 사회적 관심은 안녕감에 기

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개념화되어 왔다(Gilman,

2001). 이와 관련하여 Crandall과 Putman(1980)

은 “만약 삶의 만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성을 찾고자 한다면, 사회적 관심이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지지하는 경험연구들도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여러 연구들에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성인들은 보다 높은 안녕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Crandall, 1980; Crandall & Kytonen,

1980; Crandall & Putman, 1980; Dixon,

Willingham, Chandler, & McDougal, 1986; Leak &

Leak, 2006; Rodd, 1994). 고등학생들을 대상으

로 한 Gilman(2001)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심

은 삶의 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국

내에서는 정민, 이미라, 노안영(2006)이 대학생

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심이 심리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검증한 바 있다.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은 단지 성인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Adler(1956/1964, p. 135)에 의

하면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 잠재력으로서 어

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해 그 발달이

촉진된다.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 있어서 어머

니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며, 사회

적 관심의 개인차를 나타나게 하는 주요 요인

으로 간주된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발달된 사회적 관심은 이후 생애 전반에

걸쳐 유지된다(Adler, 1935, 1956/1964, p. 138).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심리학은 아동들도 충분

한 사회적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가정

한다(Adler, 1957). 따라서 사회적 관심은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에 있어서도 정신 건강의 척

도로 여겨지고 있다(Adler, 1956/1964, p. 154).

이상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사회적 관심이 안

녕감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동에게 있

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하지만 아동

의 사회적 관심과 안녕감과의 관계를 다룬 연

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거의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녕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영향을 경험적

으로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학령기 아동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심은

안녕감뿐만 아니라 학교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심리학에

서 사회적 관심은 심리적 적응의 필수 조건으

로 간주된다(Crandall & Kytonen, 1980). Adler

(1956/1964)에 의하면 개인의 모든 문제는 사

회적 관심의 부족에서 비롯되며, 이러한 문제

는 오직 충분한 사회적 관심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Adler, 1957). 따라서 사회적 관심은 개

인의 적응에 기여한다(Crandall, 1980). 이는 아

동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Adler, 1956/

1964, p. 154).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사회

적 관심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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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의 연구(오익수, 2004, 2006)가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이들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사회적

관심이 학교 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보

여준다. 하지만 이들 외에는 아동의 사회적

관심과 학교 적응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찾아

보기 힘든 형편이다. 이와 관련한 경험연구들

이 보다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 이와 상반되는 견해도 존재한다.

Crandall(1980), Crandall과 Kytonen(1980)은 나이

가 어릴 경우 사회적 관심이 개인의 적응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들에 의하면 나이가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

의 적응은 사회지향적인 것 보다는 자기 지향

적인 측면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사회적 관

심과 적응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 Crandall(1980)은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

로 Erickson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들며,

아동기에 해당하는 발단 단계의 적응 방식은

모두 자기 지향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적 관

심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종합하면, 아동의 사

회적 관심은 안녕감과 학교 적응에 각각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아

동의 안녕감은 학교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이러한 관계

속에서 안녕감이 사회적 관심과 학교 적응 간

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 관심이

안녕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그

림 1). 한편 한 모형이 특정 자료에 부합한 것

으로 판별될 경우 또 다른 구조의 모형들 역

시 그 자료에 양호한 적합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쟁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모형

과 비교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Breckler, 1990).

Crandall(1980)의 주장에 의하면 아동기의 경우

사회적 관심이 적응에 직접적인 기여를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회적 관심이 학교 적

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완전매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연구모형과 비

교하고자 하였다(그림 2). 이에 따른 연구가설

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사회적 관심은 학교

적응에 직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사회적 관심은 안녕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방 법

연구대상

이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두 곳에 재학 중인 5, 6학년 학생 459(남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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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4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5, 6학년을 대

상으로 한 이유는 이 연구에서 자기보고식 측

정 도구로만 자료가 수집되므로 보다 객관적

으로 자기평가를 할 수 있는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시기에 아동의 자기 개념은 점차적으로 발달

해 가는데, 연령이 높아지면서 보다 안정적이

고 현실적인 자기 평가가 가능해진다(Bee,

2000, pp. 292-293; Harter, 2012). 따라서 이 연

구의 대상으로 초등학생 중 가장 연령이 높은

5, 6학년을 선정하였다. 한편 이 연구의 분석

방법으로 사용될 구조방정식모형은 신뢰할 수

있는 추정치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자유모수의 수 :피험자 수가 1 : 10 이상이 될

것을 요구한다(문수백, 2009, pp. 344-345). 이

연구에서 설정된 모형의 자유모수의 수는 21

이하이므로 연구 대상자 수인 459명은 위의

기준에 충분히 부합한다.

측정도구

사회적 관심

사회적 관심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사회

적 관심 척도(하창순, 최희철, 강석영, 김병석,

2004)를 초등학생의 수준에 보다 적합하게 수

정하여 사용하였다. 한국판 사회적 관심 척

도(KSIS)는 Crandall(1975)이 개발한 SIS(Social

Interest Scale)를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이다. SIS

는 단일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개의

문항과 9개의 허위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하창순 등(2004)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개의 하위요인(공감적 관심, 이타적 관

심)으로 구분하였다. 각 문항은 두 개의 수식

어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데(예, 1번: 도움

을 주는, 재치 있는), 둘 중 하나는 사회적 관

심을 나타내는 수식어이며 나머지 하나는 사

회적 관심과 관련이 없는 것이다. 사회적 관

심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선택했을 경우 1점을

얻게 되며, 각 문항에서 얻은 점수의 총합으

로 사회적 관심의 정도를 추정한다.

초등학생의 수준에 맞게 KSIS를 수정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사 1인을 참여시켰으며, KSIS

의 문항뿐만 아니라 원 척도인 SIS를 함께 검

토하며 수정하였다. 이후 문항양호도를 살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로부터 문

항-총점 상관을 구하였고, 상관이 .30 이하로

낮게 나타난 4개의 문항(12, 14, 17, 19번)을

이후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탐색

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도

출되었으며, 각각 ‘공감’, ‘이타주의’로 명명하

였다. 요인분석 결과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록

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공감 .68, 이타주의

.61, 전체 .75였다.

안녕감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Keyes(2005)의

SWBS(Subjective Well-being Scale)를 이현주, 이

미나와 최인수(2008)가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

국 청소년 안녕감 척도(K-WBSA)를 사용하였

다. 이는 행복에 대한 기존의 두 가지 구분된

관점인 쾌락주의적 입장과 자기실현적 입장을

통합하려는 최근의 흐름이 반영된 척도로서,

정서적 안녕감(3문항), 심리적 안녕감(5문항),

사회적 안녕감(4문항)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Likert 척도(1=

전혀 느끼지 않음, 6=매일 느낌)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 한 달 간 문항에 제시된 내용을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를 스스로 평정하게 한

다. 이현주 등(2008)의 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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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도는 정서적 안녕감 .87, 사회적 안녕감

.68, 심리적 안녕감 .68, 전체 .86이었고, 이 연

구에서는 정서적 안녕감 .89, 사회적 안녕감

.84, 심리적 안녕감 .82, 전체 .93으로 나타났

다.

학교 적응

학교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이규미(2005)가

개발한 학교 적응 척도를 이규미와 김명식

(2008)이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각 문

항에 제시된 학교생활 관련 문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들어맞는지를 스스로 평정하게

하는 4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

항상 그렇다)로서 학교공부(8문항), 학교친구

(10문항), 학교교사(10문항), 학교생활(10문항)

등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규

미(2005)는 개발 당시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

나, 이를 보완한 이규미와 김명식(2008)은 5점

척도의 중간집중경향성을 피하기 위해 4점 척

도로 수정하였다. 이규미와 김명식(2008)의 연

구에서 나타난 내적합치도는 학교공부 .83, 학

교친구 .87, 학교교사 .90, 학교생활 .85, 전체

.93이었고, 이 연구에서는 학교공부 .85, 학교

친구 .87, 학교교사 .89, 학교생활 .86, 전체 .94

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초등학교 두 곳의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

으로 총 16 학급에서 설문이 진행되었다. 담

임교사의 판단 아래 학교 일과 시간 중 수업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설문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학생들이 모든 문항을 차분히

읽고 신중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을 제공하였다. 응답이 완료되기까지 대체로

20～30분가량 소요되었다. 설문 전 각 담임교

사는 연구 목적과 응답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였으며, 설문 도중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이 있으면 담임교사에게 질문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총 484부를 배부하고 수거하였는데, 불

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5부를 제외하였다.

자료분석

먼저 사회적 관심 척도의 각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Mplus 6.12를 사용하

였다. 사회적 관심 척도의 문항은 0과 1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이분서열 범주변수

(dichotomous and ordered categorical variable)에 해

당한다. 일반적으로 요인분석에서 최대우도추

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사용하는

데(박혜연, 김지혜, 고혜정, 홍세희, 2005), 이

는 측정값들이 연속변수이며 정규분포를 이룬

다는 가정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문수백,

2009, pp. 389-393). 이러한 가정에 위배되는

자료일 경우 편향된 통계적 검증 결과가 산출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line, 2005/2010,

pp. 248-249). 사회적 관심 척도의 문항은 이분

서열 범주변수로서 최대우도추정법의 가정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우도추정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진행할 경우 편

향된 산출 결과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추정

방법으로 WLSMV((Mean- and Variance-adjusted

Weighted Least Square)를 사용하였다. WLSMV

는 정규분포의 가정에서 자유롭고, 범주변수

가 포함된 자료의 분석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

이다(Muthén, du Toit, & Spisic, 1997). 이러한

이유로 WLSMV는 Mplus에서 범주변수가 포함

된 자료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할 때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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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방법으로 설정되어 있다(Muthén &

Muthén, 2012, p. 47).

다음으로 IBM SPSS Statistic 20을 사용하여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와 기술통계값을 구하였

다. 결측값은 EM(expectation-maximization) 방식

을 이용하여 대체한 후 분석하였다(김덕준,

2011). 이후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판별하기 위

해 Mplus 6.12를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결측

값이 대체되지 않은 상태의 원자료를 사용하

였으며,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을 통해 결측값

을 처리하였다. 이 방식은 구조방정식모형에

서 결측값을 다루는 최적의 방법으로 간주되

고 있다(Allison, 2003). Anderson과 Gerbing(1988)

이 제안한 2단계 접근 방법에 따라 먼저 확인

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이 적합한가를

확인하였고, 이후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별

하였다. 최대우도를 사용하여 모수값을 추정

하였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

값, TLI, CFI, RMSEA, SRMR 등의 적합도 지수

를 검토하였다. 산출된 적합도 지수는 TLI >

.90, CFI > .90, RMSEA < .08, SRMR < .10이면

양호한 것으로 해석하였다(문수백, 2009, pp.

451-470; 홍세희, 2000). 한편  검증은 영가

설의 내용이 너무 엄격한데다가 표본이 커질

수록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지므로(김

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p. 146),  차이

검증을 제외하고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변

수들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도 p< .05 수준에

서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으며 역시 p < .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을 위해 일반적으로 Sobel 검증 또는

Bootstrapping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Sobel 검

증이 지닌 문제점 때문에 가급적 Bootstrapping

의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Shrout & Bolger,

2002). Sobel 검증은 자료의 정규분포를 기본

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매개효과는 일반적으

로 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Sobel

검증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Cheung & Lau,

2008). 따라서 Sobel 검증은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에 있어 편향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반면 Bootstrapping은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

으며 보다 정확한 신뢰구간을 산출하기 때문

에 매개효과의 유의도 검증에 훨씬 더 적합하

다(Cheung & Lau, 2008; Shrout & Bolger, 2002).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을 통해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CI)을 산출하였으며, 신뢰구간이 영가설의 값

인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영가설을 기각하여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결 과

측정변수 간 상관과 기술통계값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와 각 변수의 평

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표 1에 제시하였

다. 공감과 학교공부, 이타주의와 학교공부,

이타주의와 학교친구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그 외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나타내었다. 한편 측정변수들의 왜도와 첨

도의 절대값은 모두 2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3.0

이상이거나 첨도의 절대값이 8.0 이상일 때

정규성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된다(Kline,

2005/2010, pp. 79-81). 측정변수들이 최대우도

추정법의 요구 조건인 정규분포의 가정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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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1 2 3 4 5 6 7 8 9 M SD 왜도 첨도

사회적 관심

1. 공감 - 4.03 1.67 -.61 -.57

2. 이타주의 .47*** - 2.62 1.53 -.15 -1.03

안녕감

3. 정서적 안녕감 .22*** .12** - 13.45 3.66 -.75 -.13

4. 사회적 안녕감 .23*** .16*** .69*** - 19.13 5.79 -.26 -.66

5. 심리적 안녕감 .20*** .12** .69*** .78*** - 16.24 4.73 -.54 -.40

학교 적응

6. 학교공부 .05 .06 .47*** .54*** .60*** - 24.10 4.65 -.49 -.12

7. 학교친구 .11* .07 .48*** .53*** .64*** .58*** - 31.66 5.62 -.75 .34

8. 학교교사 .20*** .14*** .42*** .51*** .46*** .54*** .38*** - 26.98 6.98 -.17 -.49

9. 학교생활 .18*** .11* .49*** .58*** .64*** .64*** .57*** .57*** - 31.14 5.80 -.41 -.55

*p< .05. **p< .01. ***p< .001.

표 1. 측정변수 간 상관계수와 기술통계값 (N = 459)

모형  df p TLI CFI RMSEA SRMR

연구모형 73.576 24 .000 .962 .974 .067 .030

경쟁모형 74.414 25 .000 .963 .975 .066 .031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비교

족시키므로,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 최대우도

를 사용하여 모수값을 추정하였다.

측정모형 검증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

근 방법에 따라 구조모형의 검증에 앞서 측정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체로 양호한 적합도 지수가 산

출되었다, (24, N = 459) = 73.576, p< .001,

TLI = .962, CFI = .974, RMSEA = .067, SRMR =

.030. 또한 각 요인부하량은 .549 - .901로 나타

났으며, 모두 p<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잠재변수 간 상관은 사회적 관심과 안녕감

.286, 사회적 관심과 학교 적응 .204, 안녕감과

학교 적응 .840 등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p<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측정모형이

타당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후의 구

조모형 검증을 진행하였다.

구조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적합도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표 2). 한편 잠

재변수들 간의 직접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는

경로계수에 있어서, 사회적 관심에서 학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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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1. ***p< .001.

그림 3. 최종모형

응으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B = -.102, SE = .134, p> .05.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나머지 경로계수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경쟁모형의 경

우 연구모형과 비슷한 수준에서 적합도가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또한 경쟁모형의

모든 경로계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그

림 3).

두 모형간의 적합도 지수들을 비교해보면

매우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두 모형은 서로 위계적인 관

계에 있기 때문에  차이 검증을 통해 적합

도의 증가분에 대한 통계적 유의도의 검증이

가능하다(Kline, 2005/2010, pp. 205-212).  차

이 검증 결과, 두 모형은 적합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 N =

459) = .838, p> .05. 연구모형에서 사회적 관

심과 학교 적응 사이의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가 서로

비슷한 가운데 경쟁모형이 보다 간명성을 띠

기 때문에 경쟁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하

였다.

매개효과 검증

사회적 관심이 안녕감을 매개로 하여 학

교 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간접효과

추정값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

하였다, β= .236, SE = .056, p< .001, 95% CI

= [.127, .345]. 따라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논 의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사회적 관심, 안녕

감, 학교 적응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관심이 안녕

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매개모형을 연구모형으로, 완전매개모형을 경

쟁모형으로 설정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연구

모형의 사회적 관심과 학교 적응 사이의 직접

효과가 유의하지 않고,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간 적합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가운

데 경쟁모형이 보다 간명성을 띠기 때문에 경



선영운 /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심, 안녕감, 학교 적응 간의 관계

- 535 -

쟁모형인 완전매개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택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관하여 선행

연구와의 관련성, 상담 및 학교 현장에서 갖

는 시사점, 연구의 의의, 연구의 제한점 및 후

속연구를 위한 제언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관심과 학교 적응의 관계를 안

녕감이 완전히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초

등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 안녕감을 거쳐 간접적으로 학

교 적응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어린 시절 어

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사회적 관심은

아동의 안녕감을 촉진시키고(Adler, 1956/1964,

p. 135), 이러한 안녕감은 아동이 학교생활에

서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데 이바지하는 자산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초등학생들의 학교 적응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가정(오익수, 2004, 2006)에 대해 보다 구체적

인 심리적 과정을 제안한다. 사회적 관심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의 기저에는

안녕감이 존재하며, 안녕감은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과 학교 적응 간의 관계를 이해하

는 데 있어서 반드시 안녕감을 염두에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잠재변수 간 경로를 살펴보면 우선 사회

적 관심이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들이 갖는 사회

적 관심이 그들의 안녕감을 촉진시킬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사회적 관심이 개인

의 안녕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받아들

여지는 개인심리학의 입장을 지지한다. 아울

러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는 기존의 여러 경

험연구들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정민 외,

2006; Crandall, 1980; Crandall & Kytonen, 1980;

Crandall & Putman, 1980; Dixon et al., 1986;

Gilman, 2001; Leak & Leak, 2006; Rodd, 1994).

안녕감에서 학교 적응으로 이르는 경로 역

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다 높

은 수준의 안녕감을 느끼는 초등학생들이 학

교에 더 잘 적응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는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안녕감이 그들의 학

교 적응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청소년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들이 이와 유사한 결과

를 내놓은 바 있다(강승희, 2010; 송희원, 최성

열, 2012; 임미지, 문혁준, 2011). 이 같은 결과

는 교육에 있어서 행복의 중요성을 강조한

Noddings(2003/2008)와 Suldo 등(2009)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행복이 삶의 다양한 영역

에서 성공을 이끈다는 Lyubomirsky 등(2005)의

주장과도 흐름을 같이 한다. 하지만 안녕감

과 학교 적응 간의 인과적 관계를 보다 설

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Lyubomirsky 등

(2005)이 하였던 것처럼 횡단연구뿐만 아니라

종단연구와 실험연구의 결과들도 함께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관심이 학교 적응에 미치는 직

접적인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개인의 적응에 기여

한다고 보는 개인심리학의 일반적인 견해와

대비되는 것이다. 사회적 관심이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오익수

(2004, 2006)의 입장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반

면 나이가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의 경우 사회

적 관심이 개인의 적응에 기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 Crandall(1980), Crandall과 Kytonen

(1980)의 주장에는 부합하는 결과이다. Crandall

(1980)이 지적한 바와 같이, Erickson의 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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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발달 단계에 의하면 아동기에 해당하는

발단 단계의 적응 방식은 자기 지향적인 특성

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아동의 사회적 관심이

그들의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은 이론적으로 일면 타당하다 볼 수 있다. 이

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볼 때 아동의 적응 방

식은 자기 지향적인 특성을 지니므로, 사회적

관심은 아동의 학교 적응에 직접적으로 기여

하지는 않지만 대신 안녕감을 촉진시킴으로써

학교 적응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해

석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긍정적 발달을 돕

는 입장에 있는 학교, 부모, 상담자 등에게 다

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한다. 먼저 학교 적응

과 관련된 상담이나 개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안녕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서

영석(2010)은 예측변수가 준거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에 의해 완전히 매개되는 것

으로 드러났다면, 예측변수보다는 매개변수에

초점을 두고 상담 전략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

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자 한다면 사회적 관심보다는 안녕감 증

진에 우선적으로 무게를 두고 상담이나 개입

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녕감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개입방법(Lyubomirsky, Dickerhoof,

Boehm, & Sheldon, 2011; Lyubomirsky, Sheldon,

& Schkade, 2005;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이나 프로그램들(이문희, 이영

순, 2013; 이현주, 유형근, 조영선, 2011;

Fordyce, 1977, 1983)이 학교 적응을 위한 효과

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한편으로 초등학생들에게

있어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 사회적 관심은 초등학생의 안녕감과

학교 적응에 각각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녕감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닐 뿐만 아니라 긍정적 발달

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하며 아동의

심리적 건강에 기여한다(Park, 2004). 한편 학

교는 초등학생들이 가정 다음으로 많은 시간

을 보내는 곳으로, 학교 적응은 그들에게 있

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이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 안녕감과 학교 적응에 사회적

관심이 기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적

관심 역시 초등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

로 다가온다. 이는 또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

시키려는 노력이 그들의 안녕감과 학교 적응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안녕감이 낮거나 학교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개

인심리학적 상담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개

인심리학적 상담의 주요 목표 중의 하나가 사

회적 관심을 증진시키는 것이므로(Mosak &

Maniacci, 2008), 개인심리학적 상담을 통해 사

회적 관심뿐만 아니라 안녕감과 학교 적응 수

준의 증진도 기대해볼 수 있다. 집단 대상으

로는 사회적 관심의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알

려진 프로그램(정민, 2012)을 적용해보는 것도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관심을 다룬 경험

적 연구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사회적 관심

은 개인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

하는 성격 특성이기 때문에(Ansbacher, 1991),

사회적 관심의 이론 체계를 뒷받침하는 경험

적 연구가 그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왔다. 하

지만 대부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

며, 아동 대상의 연구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아동의 사회적 관심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경

험적 기반이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사회적 관심을 다룬 경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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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시도함으로써, 그 경험적 기반에 보탬

이 될 수 있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제한된

표집으로 인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

계가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등학교 두 곳의 학생들로 한정되었

다. 또한 자기보고식 척도의 사용에 저학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5, 6학년 학생들만을

참여시켰다. 이렇듯 연구 대상이 광주광역시

소재 2개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로 한정되

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초등학

생들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배경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경험적으

로 뒷받침하려는 입장에서 각 변수와 관련된

자료들이 모두 동시에 수집되었다는 데 그 한

계가 있다. 이러한 형태의 자료로는 인과성을

확신하기에 무리가 따른다.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에 대한 주장을 보다 강력하게 지지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연구가 보다 타당하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관련 자료들을 종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이 연구에서 다루었던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장하여 보다 다양한 여타의 변수들

과의 구조적 관계 속에서 관련 변수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심, 안녕감, 학교 적응

은 그 밖의 다양한 변수들과도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다(이원이, 김동일, 2009; Leak & Leak,

2006; Park, 2004). 이는 이 연구에서 나타난

사회적 관심, 안녕감, 학교 적응의 관계가 보

다 다양한 변수들과의 보다 복잡한 관계 속에

놓여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더욱

폭넓은 이론적 근거와 경험적 증거를 기반으

로 다양한 여타의 변수들과의 구조적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

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

서 바라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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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Interest,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Youngwoon Seon

Sumun Elementary 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hed light on the rel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social

interest, well-being and school adjustment. The structural model in which well-being mediates the relation

between social interest and adjustment was hypothesized, based on the relevant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To examine the model, a convenience sample of 459 students from two elementary schools was

employ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complete mediation

model produced a better fit to the data than the partial mediation model.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irect effect of social interest on well-being, the indirect effect of social interest on school

adjustment, and the direct effect of well-being on school adjustment were all significant. However, the

direct effect of social interest on school adjustment was not significant. Finally, the implications for

schooling, counseling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interest, happiness, well-being, school adjust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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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사회적 관심 척도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Oblimin 회전)

문항 내용
요인1

(공감)

요인2

(이타주의)
공통분산

15. 유능한 - 남을 존중하는 .817 -.153 0.567

5. 지적인 - 남을 배려하는 .729 .024 0.549

7. 남을 존중하는 - 독창적인 .672 .112 0.539

21. 남을 배려하는 - 현명한 .612 .141 0.481

11. 능력 있는 - 마음이 넓은 .525 .102 0.339

24. 야심 찬 - 인내심 있는 .424 .167 0.277

23. 동정심 있는 - 개성 있는 -.098 .817 0.598

9. 인심 좋은 - 개성 있는 .073 .689 0.529

2. 남에게 도움이 되는 - 재치 있는 .235 .575 0.519

18. 상상력이 풍부한 - 남에게 도움이 되는 .296 .385 0.348

3. 일처리가 매끄러운 - 동정심이 있는 .225 .304 0.211

고유값 2.689 1.808 4.957

설명분산(%) 54.244 36.477 상관 .495

주. 밑줄 친 특성이 사회적 관심을 나타냄.


